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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內容

▣ 일본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해외개발원조(ODA)가 삭감되는 반면, 중국의 浮上과
-ASEAN간 협력관계가 강화되자, 동아시아에서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상실 위기
를 느낀 일본은 ASEAN과의 경제관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내에서 우
월한 입지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동아시아정책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은 동아시아 ODA에 대한 각료급 회의를 통해 ODA 분야
에서 자국의 업적을 제대로 평가받고, 동아시아 개발협력에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인도
등 역외국을 끌어들임으로써 중국의 위상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동아시아협력체제의 구
축을 시도하였음.

▣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을 가늠하고 있는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역내국이 일
본의 계획을 지지하지 않자, 일본은 기존 입장을 후퇴, 동아시아국가만으로 구성된
ODA관련 장관급 회의를 8월에 개최하기 위해 관련국들을 설득하고 있음. 또한
ASEAN과의 FTA를 추진함으로써 일-ASEAN 경제관계 강화를 시도하고 있음.

▣ 일본과 더불어 동남아 개발원조국의 하나인 우리나라는 일본의 동남아 및 동아시
아에 대한 정책의 전개 방향, 동아시아 내 중국과 일본의 위상 변화, 중국과의 관
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우리나라의 ODA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ODA 규모를
국제수준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일본 및 중국이 ASEAN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도 ASEAN과의 FTA 체결을 통해 제도적으로 동남아지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對 外 經 濟 政 策 硏 究 院



1. 서론

□ 일본의 고이즈미 정부는 금년 초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ASEAN과 경제관계를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내에서 우월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동아시아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浮上과 중-ASEAN간 협력관계 강화 움직임

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은 2000년 ASEAN +3 정상회의에서 ASEAN과의 FTA 추진을 제의하였고,

현재 양국 실무진들이 양 지역간 FTA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해

WTO 가입에 이어 2008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 등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

어, 동남아와 동아시아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자 중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

는 일본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처가 요청되는 시점임.

□ 2차대전 이후 일본은 동남아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왔음. 외교와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동남아지역의 협력을 강조하던 ASEAN이 1970년대 후반 이

후 역내 무역을 확대하고 산업발전을 모색하자, 일본은 동남아지역과의 경제협

력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음.

- 1977년 8월 일본의 후쿠다 前총리는 쿠알라룸푸르에서 ASEAN 정상들과 양자

간 정상회담을 갖고, 동남아 발전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이어 필리

핀을 방문하여 일본의 對동남아 정책을 발표하였음.

- 1985년 9월 플라자합의 이후 급격한 엔고현상으로 일본기업은 동아시아 지역

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음.

□ 금년 고이즈미 총리의 동남아 순방과 동아시아 정책에 관한 構想은 총리 자신

이 밝힌 바와 같이, 후쿠다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호주, 미국 등 역외국을 동아시아 협력구도에 끌어들이고, 군사 및 안

보문제까지 포함한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후쿠다 정책보다는 포괄적인 구

상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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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 구상에 대해 중국, 말레이시아 등이 탐탁치 않게 여기

자 일본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해외개발원조(ODA)에 대한 동아시아의 협

력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동아시아 개발 이니셔티브(IDEA: Initiatives for

Development in East Asia) 를 강조함으로써 자국의 정책 구상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일본이 ODA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에 대해 일견 동조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음. 즉, 일본은 현재 OECD를 중심으로 개발원조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서

일본式 지원방식에 대한 지지기반과 여론을 확대하는 한편, 일본의 ODA가 동

남아 경제개발에 기여한 경험을 아프리카 등 타지역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는

ODA 실적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IDEA를 개최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음.

□ 본 자료는 고이즈미 총리가 밝힌 동아시아 정책 구상에 관한 내용을 고찰한

후, 이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의 입장을 분석함. 또한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과

IDEA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고이즈미 총리의 동아시아 정책 구상

□ 지난 1월 13일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인 신시대 경

제협력협정(EPA)을 체결하고, 다음날 동남아연구소(ISEAS)가 주최한 강연회를

통해 그동안 일본 정부가 동남아 지역을 상대로 추진해오던 동아시아 개발 이

니셔티브(IDEA)를 공개적으로 제안하였음.

□ 고이즈미 총리는 "Japan and ASEAN in East Asia - A Sincere and Open

Partnership -"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분야의 협력을 제안하였음.

-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협력

- 일·ASEAN간 지식 및 문화적 교류증진 제의

- 일·ASEAN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관계 이니셔티브 제의

- 일·ASEAN 안보협력 강화 제의

- 동아시아 개발 이니셔티브(IDEA) 각료급 회의 개최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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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고이즈미 총리는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한 일본과 ASEAN간 협력을 동아

시아 전체로 확대하는 구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음. 즉, 동아시아를 하나의

공동체(Asian community)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일본과 ASEAN의

긴밀한 관계를 동북아로 확대함으로써 동아시아 협력을 달성하자는 입장임.

□ 이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ASEAN간 포괄적 경제 파트쉽 이니셔티브

(an Initiative for Japan-ASE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를 제

안하였음.

- 이는 실질적으로는 양 지역간 FTA 추진을 제의하는 것과 다름없으나, 중국

-ASEAN간 FTA를 의식하고 경쟁적으로 ASEAN과의 FTA를 제안한다는 의심

을 주지 않으면서, 싱가포르와 농업을 제외하고 체결한 FTA를 ASEAN에도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 1960년대부터 일본기업은 투자활동으로 동남아지역을 생산기지화하기 시작하

였고, ASEAN이 경제협력을 모색해나가자 1973년부터 일본은 ASEAN과 정부

간 협의(Dialogu e)를 통해 이와 관련하여 함께 논의하였음.

- 1977년 후쿠다 수상이 對동남아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일본의 동남아 진출이 확

대되었고, 1985년 G-5의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동남아에 진출함으

로써 이 지역에서 경제적 우월권을 행사하는 지위를 확보해왔음.

- 젊은 시절 후쿠다 前총리의 총리비서로 일한 바 있는 고이즈미 총리가 언급했

듯이, 이번 동아시아 정책 구상은 후쿠다 前총리의 동남아 정책을 계승한 것으

로, 동남아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발판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우월한 입

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음.

□ 고이즈미 총리는 동아시아 협력을 강조하면서 동아시아 협력에 역외국을 포함

시키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에는 ASEAN +3 정상

회의가 매년 개최되어, 주로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

황에서 일본은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인도 등 역외국을 포함시킨 새로운 형태

의 동아시아 협력체를 구상함으로써 역내국의 빈축을 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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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의식한 일본 총리는 동아시아 공동체 창조를 위한 우선적 조치는

ASEAN +3의 틀을 최대한 이용하고,1) 동아시아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또한 역내 협력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수행과 한국의 역동적 이니셔티브들

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일본이 동북아의 한

국 및 중국을 선도해 동아시아 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음.

□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의 캄보디아, 자이레 등 분쟁지역에 자위대를 파병하였

음을 언급하고, 일본-ASEAN간 안보협력을 제안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협력관

계가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하였음. 과거 후쿠다 前총리는 동남

아 정책 연설에서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거부하고, 상호신뢰를 강화하며,

ASEAN의 동일한 파트너가 될 것임을 언급했었음.

□ 일본이 동아시아 정책을 구상한 배경에는 최근 들어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

상 제고, 동아시아에서 약화되어 가는 일본의 입지에 대한 우려, ODA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대해 일본의 대응방안 개발의 필요성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

되어 있음.

- 지난해 WTO에 가입하였고, 2008년 올림픽 개최지로 중국이 선정되는 한편,

일본은 1992년 이후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동아시아에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위상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더구나 2000년 말 이후 중국과 동남아국가들 사이에 FTA에 관한 논의가 활발

히 진행되자 일본은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ASEAN과의 FTA를 제안하게 되었음.2) 고이즈미 총리는 역내에서 경제적 동

반자로서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1 동아시아 공동체 (A sian com m unity )는 동아시아비전그룹 (EAV G)이 지난해 부르나이에서 개최

된 A SEAN +3 정상회의에 제출한 동아시아비전보고서에 제시되었으며, 향후 동아시아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한 것임.
2 CSIS의 Munakata 박사는 2001년 11월 발표된 중- ASEAN간 FT A 협의 발표는 일본에게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Munakata, Naoko (2002), "Seize the Moment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PacNet New sletter (February 1), Jakarta : CSIS .

- 5 -



위해 일본·ASEAN간 포괄적인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적

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임을 시사하였음.

□ 동아시아 정책 구상의 5개 협력분야 중 동아시아 개발 이니셔티브(IDEA) 를

금년 상반기에 개최하여, 일본 중심의 경제협력체 구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었음.

- 이를 위해 일본은 동아시아 개발과 관련한 경험에 기초하여 향후 개발원조 공

여 및 경제개발 모델에 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기 위해 동아시아 개발 이니셔티브에 관한 각료급 회의를 개최할 것을 희망

하였음.

- 한편, 금융위기 이후 ASEAN +3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

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도 협력문제와 관련한 논

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ASEAN +3의 틀을 깨고 일본이 새로운

IDEA를 제안한 데 대해 동아시아국가들의 반응은 냉담할 수밖에 없음.

□ 일본측 관계자는 IDEA의 기본목적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가 지원한

ODA가 역내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보다 효율적인 ODA 지

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음.

- 한편,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엔화 하락으로 일본의 ODA 규모가 2000년 135억

달러에서 2001년 97억 달러로 축소되었고, 국제기구에서도 공여국이 일방적으

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ODA 지원방식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세계 1-2위 ODA 공여국인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국이 지원한 ODA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기 원하는 측면도 유추해볼 수 있음.

□ 더욱이 금년 초부터 OECD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N ew

Partnership for Africa' s Development : NEPAD)3)'에 대해 논의하였고, 세계화

로 통합되는 추세에서 아프리카가 주변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음.

3 5개 NEPAD 조정국은 남아공, 알제리, 이집트, 나이지리아, 세네갈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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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6일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NEPAD

국가들은 예전의 아프리카 지원방식에서 탈피, 향후에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원조국들과 새로운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싶다는 의향을 제시

하였고, OECD 회원국들도 이를 환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즉, 향후에는 국제개발원조에 ODA 공여국의 입장과 함께 受援國의 입장이 반

영되고, 심지어 일본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갖는 아프리카에 대해 국제사회

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유럽국가들의 입김에 따라, 일본으로서는 동남아에

지원해왔던 개발성과를 과시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원 확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축소하고, ODA의 최대 공여국이라는 일본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입장

으로 볼 수 있음.4)

- 사실 그동안 일본의 ODA 지원방식은 동남아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을 확대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일본기업의 對동남아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구

사해왔음.5) 즉, 일본은 주로 일본기업의 투자 및 영업 환경 개선과 연관하여

ODA를 지원해왔는데, 현재 일본기업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아프리카지역

으로 ODA를 확대하도록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데 따른 대응 방안을 개발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임.

□ 한편, 일본은 자국의 ODA 축소에 대비하여 동아시아 경제와 협력을 강화하려

는 호주측의 입장을 십분 활용, 경제개발 기금조성에 호주의 지원을 이끌어내

려는 목적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동안 동아시아 협력구도에 참여할 기회를 찾고 있던 호주와 뉴질랜드는 일

본의 이러한 구상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음.

- 그러나 일본이 동아시아 개발문제를 다루면서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을

4 한편, 2006년까지 해외원조 예산을 50억 달러까지 추가증액키로 한 미국이 향후의 개발지원을

원조의 성과와 연관시킬 방침을 제시함. 구호식품 제공 등 주로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해외원조

가 이루어지는 미국식 ODA 방식보다는 사회생산설비를 확충하는 등 경제발전과 연계한 일본

의 ODA 지원방식이 우수하다는 점을 일본은 그동안 강조해왔음.
5) 일본 총 ODA의 80∼90%는 아시아지역에 지원되었으며, 이중 80% 내외는 인프라설비 부문에

투자되었음.

- 7 -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데 대하여 중국, 말레이시아 등 일부 역내국들은 이를 민

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즉 동아시아 경제발전을 ODA와 연관시키려는 일본

이 역외국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세계은행, ADB, UNDP 등을 IDEA에 참여

시킴으로써 동아시아 경제협력에서 시장경제권의 비중을 높이는 반면, 중국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것임.

□ 동남아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ODA 지원에 대한 평가

를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알고 있는

중국이 일본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

음.

- 일본은 동아시아국가들의 반응이 미진하자, 금년 상반기 중 개최하려던 회의를

8월로 연기하였음. 연초부터 동아시아 각국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일본의 입장

을 설명하고 8월 동경에서 개최될 IDEA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본

의 제안 배경에 대한 의구심, 호주 등 역외국의 참여 문제, ASEAN +3 회의와

의 중복 등의 이유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IDEA 제안을 부담스러워하고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3. 고이즈미 총리의 對ASEAN 정책에 대한 동아시아국가의 평가

□ 일본 내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연설문을 통해 밝혀진 對ASEAN 정책 기조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고이즈미 정부의 정책구상은 예전의

對ASEAN 정책과는 달리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문제를 부각시키고, ODA 등

일본이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 모색

을 시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역내 경제협력에서

일본의 새로운 입지를 강화한 측면을 인정하고 있으나, 역외국의 참여를 유도

한 것은 ASEAN +3를 대하는 일본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의구심을 초래할 수

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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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일본이 ASEAN +3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요한 협의체로서, ASEAN +3

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 역외국을 무리하게 포함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됨.6)

□ 일본 언론계는 고이즈미의 對ASEAN 정책 구상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

면서, 최근 중국이 급부상하는 반면, 일본의 경제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악화,

점차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우월한 입지가 약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정책은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계속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임을

솔직히 밝히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ASEAN +3가 이미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논의의 場으로 자리잡

았고, 이를 중심으로 국가들간 협력관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역외

국들도 ASEAN PMC 등을 통해 동아시아 협력을 논의하는 다양한 포럼이 이

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굳이 새로운 협력 구상을 제안하는 데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말레이시아는 1990년에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구상을 처음으로 밝힌

국가로, 동아시아 협력을 논의하는 場에 역외국이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

며, 일본이 ASEAN +3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을 끌어들이는 것은 기존 협

력체에 대한 관심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물론 말레이시아는 경기침체에 따른 ODA 지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외국

의 참여를 모색하는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일본의 IDEA 제안은 기존

ASEAN +3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협력의 틀을 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IDEA를 추진하기보다는 ASEAN +3 메커니즘에 따라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현재 일본과 양자간 FTA를 추진중인 태국은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6 일본은 역외국을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포함시키는 이유로, 아시아지역 문제 중 ASEAN +3
이외의 국가와도 협력이 필요한 사안(예를 들어, 인도는 해적문제와 관련하여, 호주는 불법입

국자 문제 처리와 관련하여)에 있어서는 분야별로 동 국가와도 협력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 실

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음. 일본의 역외국의 참여를 중장기적으로 허용할 것임

을 시사하였으나, 이미 지난 4월 말∼5월 초 고이즈미 총리의 호주 방문시 호주의 동아시아 공

동체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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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양

자간 FTA 체결 등을 희망하고 있는 태국은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일본의 요

청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편, 호주와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립해온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동아시아 구

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임. 고이즈미 총리는 ODA 예산을 감축했음에도 불

구하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예년 수준(470억 엔)으로 계속 지원하기로 약

속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음.

□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의 ASEAN +3 확대 구상을 환영

한다고는 언급했지만, 민주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고 덧붙임으로써 고이즈미 총리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현재 ASEAN +3 협력체제

내에서도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와 같은 역외국이 참여하는 공

동체 구상을 지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음.

□ 한편, 우리나라는 일본의 동아시아 개발 협력 각료급 회의에 대해서는 원칙적

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중국은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비록 동아시아 개발

이니셔티브의 목적이 동아시아 개발에 기초한 일본의 경험을 아프리카 등 다

른 미개발지역의 경제를 개발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라고는 하나, 그보다도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자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농후하다고 판단, 일

본측의 요청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4. 정책시사점

□ 지난 1970-80년대 일본 경제의 고성장,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ODA를 활용한

경제관계 강화 등으로 동아시아에서 우월한 입지에 서있던 일본이, 지난 1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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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계속되고 있는 경제침체와 이로 인한 ODA 규모의 축소, ODA 삭감에

대한 국내의 요구, 중국의 WTO 가입과 정치·경제적 부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고이즈미 정부의 동아시아정책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

한 것으로 보임. ODA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일본이 동아시아협력을 주도하

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의도였으나, 역내국의 반발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음.

- 이로 인해 일본은 ODA에 한정된 논의라고 입장을 재정립하였으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임.

□ 동아시아 개발 경험의 국제적 공유와 ODA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이라는 일

본측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개발 이

니셔티브에 대한 각료급 회의는 모호한 구석이 있음.

- 즉, 민감한 현시기에 ASEAN +3와는 별도의 동아시아 협력체제를 출범시키려는

의도는 중국이나 동남아 주요국의 의구심과 반발을 사는 데 충분하고도 남음

이 있음.

□ 이를 의식한 일본도 당초 계획에서 호주 등 역외국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향으

로 방침을 철회하였고, 더 나아가 새로운 동아시아 협력체 구상에서 계획하였

던 기존 입장을 약화시키는 대신, 개도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을 내세

워 중국이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이 IDEA의 순수한 목적을 강조하더라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미진

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단기간 내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임.

□ 일본과 더불어 동남아 개발원조국의 하나인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제의를 긍

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우리나라의 對ASEAN 협력구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즉, 향후 동경에서 개최될 IDEA 회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의도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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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전개 방향, 동아시아 내 위상 변화, 중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야 할 것임.

- 특히 동 회의의 주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ODA가 受援國 경제에 미친 영향

을 평가하고, 향후 ODA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데 국한해야 한다는 점과, 앞

으로도 이와 같은 동아시아 협력과 관련한 이슈는 기존 ASEAN +3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함.7)

□ 또한 미국과 유럽지역 국가들이 아프리카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는데, 이에 대한 분석과 우리의 대응방안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ODA가 수원국의 경제개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

해야 할 것으로 보임. KOICA 등 ODA 관련기관은 최근 들어 일부 개발 프로

젝트에 대한 평가를 겨우 실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이며 종합적인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ODA 지원실적이

가장 부실한 국가중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음.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GN I) 대비 ODA 비율은 0.05%(금액으로는 2억 1200만 달러)로 국제적

달성 목표인 0.7%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임.

- 물론 우리의 예산 규모로는 단기간에 ODA/ GN I 목표 비율을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ODA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일본은 그동안 ODA 지원을 통해 동남아와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왔고, 향후

에는 ODA 외에도 양자간, 지역간 FTA 체결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경제협

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는 중임.

7 ODA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국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ASEAN +3 경제장관이나 외

무장관 회의 등 ASEAN+3 메커니즘에서는 ODA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어렵기 때문에 ODA

담당장관이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점을 일본 관계자는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의 설명과는 달리 ODA 지원에 대한 회의도 ASEAN+3 틀속에도 충분히 개최될 수 있는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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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ODA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발지원을 활용하여 경제협력을 강화

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ASEAN과의 FTA, 동아시아 FTA 등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함으로써 제

도적으로 동남아지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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